
2023년 부산민주언론상 총평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복성경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을 찾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의 힘으
로 좋은 보도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건강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서
둘러 공모를 시작했고, 지역사회에도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하며 추천을 독려했
습니다. 그 결과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사로부터 16편의 보도와 프로그램이 추
천되었고, 부산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선작 3편이 선
정되었습니다. 

지역언론과 부산민언련 회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 속에 결정되는 부산민주
언론상은 선정 과정이 곧 ‘민주언론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끝
없이 추락하는 시대,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
들었고, 시민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선 후
보에 오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에 대
한 관심과 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은 일제 강제동원 1호 귀
국선인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무너진 삶과 인권을 조명하고, 
잊혀질 뻔한 아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준히 취재 보도했고, 추모 공간 마련과 사건의 교과서 등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는 우키시마호 도착 예정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공론화한 부산일보의 노력에 많은 분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BS부산의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는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장을 만든 핀
란드와 40년 동안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힘쓴 스웨덴 사례를 직



접 취재해 핵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줬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해법의 
실마리는 ‘대화를 통한 민주적 추진 과정’이라며 해법을 찾는 시각이 기술적 
차원에서 민주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부울경 지역 부동의 주요 현
안이기에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을 수상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은 부
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분석해 오남용 사례와 
부실한 증빙 실태, 위법 지출 사례 등을 고발했습니다. 부산MBC와 뉴스타파를 
비롯한 6개 언론이 함께 그동안 ‘감시의 성역’이었던 검찰 조직을 향한 감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만 6천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였다는 점,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
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취재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검
찰개혁을 향한 시민의 열망을 수렴한 보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지난 9년 동안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민주주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왔으나 올해 사회성을 추가해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논의
를 거쳤습니다. 사회성은 지역사회 파급 효과와 문제해결 기여 여부를 포괄하
는 항목인데 결선작 3편은 대부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보도였습니다. 언론
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을 포함한 주요 이슈를 취재 대상으로 삼고, 이
를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고, 이 보도가 다시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및 대
안 마련에 있어 근거가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묻히지 않고 보도되어 지역사회
에 공유되는 과정을 미약하나마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값집니다.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추천작으로 올라온 16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권력의 
끊임없는 언론 통제 시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더욱 위기에 내몰린 지
역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제 역
할을 다한 지역언론과 언론 노동자에게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언련은 깨어있는 시청자이자 독자로서 지역언론이 명
실상부한 시민의 언론이 되도록 항상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